
익산중앙·매일·서동시장‘야시시,�으시시,�배시시’ 16기획
2017년 8월 11일 금요일

난달 22일 막을 올
린 익산 중앙·매
일·서동시장의‘야
시시,�으시시,�배시

시’야시장이 숨이 턱턱 막힐
정도의 찜통더위에 지친 시민
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
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
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매주 토요일,�익산역에서 도

보로 10분 이면 당도할 가까
운 거리에 위치한 중앙·서동·매일 시장에서는‘야시시,�으시시,�배시시’를 테마로 한
야시장이 불을 밝힌다.�
올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행사는 단순히 먹거리로만 이루어진 기존의 야시장

의 틀을 깨었다.�지역 축제로서 거듭나기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함께 다양
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.�이로써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낮부터 밤까지 쉴새 없이 즐길
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.
화려한 풍악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30여 가지의 다양한 먹거리가 줄을 이루는 야시

장을 필두로 프리마켓 체험과 기본 20분은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다는 귀신의 집,�너도
나도 즐길 수 있는 고고장과 추억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중매서 영화관 그리고 익
산을 담아낸 시장 갤러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오감만족을 위해 준비됐
다.
각 프로그램들은 시장 요소요소에 배치돼 있다.�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먹거리와

함께 시장 곳곳을 누비며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색적인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
다.�이는 축제의 목적과 더불어 전통시장에 대한 가치와 고객들의 친근감을 높이는 일석
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.
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상인회연합 회장단은(회장 서용석,�회장 소점호,�회장 서길봉)

“야시시,�으시시,�배시시 야시장을 계기로 더욱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가치를 높
게 평가 해 주시고 즐겁게 방문해 주셔서 매일 감사드리는 하루를 지내고 있다.�우리 상
인회와 야시장에 참여 하는 많은 샐러들 그리고 스태프들은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이
더욱 만족하실 수 있고 전통시장 축제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매일 모여 회의와 노
력을 거듭하고 있다”며 앞으로 진행 될 야시장 축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.�
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성황을 이루고 있는‘야시시,�으시시,�배시시’

야시장 축제는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부터 11시까지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에
서 만나볼 수 있다.�
이번 주말!�무더위와 일상 속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 곳에 방문해 훌훌 털어버리는 것

은 어떨까?� /익산=장양원 기자

‘숨턱턱’지친무더위

주말피서엔‘야시장’

지난달 22일개장
10월 28일까지진행

먹거리제공뿐만아니라
귀신의집·중매서영화관
시장갤러리등도운영

전통시장에대한가치
고객친근감높이는
일석이조효과거둘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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